５年生以上―課題文③
100톤짜리 내가방―100トンのかばん―

	학교에 갔다가 집에 책가방을 메고 걸어 가고 있는데
너무 무거워서 걷기가 힘들고
발, 다리가 너무 많이 아팠다. 
마치 100톤짜리 가방을
 메고 있는 듯 했다. 
신호등이 빨간 불이 되어서
쭈구리고 앉아서 쉬려고 했는데 가방이 무거워서
 뒤로 "꽈당"하고 넘어졌다. 
서너명 정도 사람들이　있어서
정말 창피했다. 
다시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다. 
내가방에는 필요한 것만　

들어 있는데 왜 이렇게
 무거울까? 
어린이 잡지에서 
책가방의 무게가 자기 몸무게의
 10%(퍼센트)를 넘으면
 안 된다고 했다. 
내 몸무게가 37kg(킬로그램)인데
가방을 메고 몸무게를 재보았더니
 44kg(킬로그램)으로 나왔다. 
가방무게가7kg(킬로그램)
이라는 것이다.
 내 몸무게의 10%(퍼센트)는
 4kg(킬로그램)정도인데.... 
어떻게 하면 내 책가방의
 무게를 줄일 수 있을까?
고민이 된다.
	学校から家へ学校カバンを
持って歩いていたけど
とても重くて歩くのがつらくて

足がとても痛かった。

まるで100トンのカバンを
持っているようだった。

信号が赤信号になったので
しゃがんで休もうとしたら

カバンが重くて

後ろに“バタン”と転んだ。
３、４人くらい人がいたので
本当にはずかしかった。

また起き上がることも大変だった。

私のカバンには必要なものだけ

入っているのにどうしてこんなに

重いのか？

子ども雑誌で
カバンの重さが自分の体重の
10パーセントをこえると
良くないとあった。

私の体重が37キログラムで

カバンを持って体重を計ってみると

44キログラムになった。

カバンの重さが7キログラム

だということだ。

私の体重の10パーセントは

4キログラムぐらいなのに…

どうしたら私のかばんの

重さを減らすことができるか？

なやみになっている。


